
김재환(37·SSG 랜더스)은 홈플레이트

에서 외야 펜스까지 거리가 가장 먼 잠실

야구장을 홈으로 쓰면서도 2008∼2025

년 KBO리그 홈런 3위(276개)에 올랐다.

타자 친화 구장인 인천 SSG랜더스필

드에서는 24홈런을 쳤다.

SK 와이번스(SSG 전신)나 SSG에서 

뛰지 않았던 선수 중 2008∼2025년 김재

환보다 인천에서 많은 홈런을 친 타자는 

없다. 박병호가 24홈런으로 이 기간 김

재환과 같은 수의 홈런포를 쐈다.

‘리모델링’을 추구하던 SSG가 30대 후

반 타자를 영입한 이유다.

SSG는 5일 “외야수 김재환과 2년, 총

액 22억원(계약금 6억·연봉 10억·옵션 6

억)에 계약했다”고 밝혔다.

2008년 두산 베어스에 입단한 김재환

은 오랜 무명 시간을 견디고 2016년 팀의 

핵심 타자로 부상했다. 2018년에는 44홈

런을 치며 1998년 타이론 우즈 이후 20

년 만에 탄생한 ‘잠실구장을 홈구장으로 

쓴 홈런왕’이 됐다.

하지만 이후 김재환은 부침을 겪었다. 

2024년에는 136경기, 타율 0.283, 29홈런, 92

타점, OPS(출루율+장타율) 0.893으로 활

약했지만, 올해에는 103경기, 타율 0.241, 13

홈런, 50타점, OPS 0.758로 고전했다. 

전 소속팀 두산 베어스는 ‘4년 전 계약’

에 따라 김재환을 조건 없이 방출했다.

SSG는 ‘보상 선수, 보상금을 내주지 

않아도 되는 조건’과 김재환의 세부 기

록을 살폈다.

SSG는 “최근 3년 동안 김재환은 52

홈런, OPS 0.783을 기록했다. 특히 인

천 SSG랜더스필드에서 같은 기간 OPS 

0.802를 찍어, 홈구장의 이점을 활용할 경

우 지금보다 반등 가능성이 기대된다”며 

“최정과 외국인 선수에 이어 중심 타선

에서 장타 생산의 핵심 역할을 맡을 것으

로 기대된다”고 영입 배경을 밝혔다.

2026 북중미월드컵에서 역대 첫 ‘월드컵 

한일전’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. 

‘영원한 라이벌’ 한국과 일본의 축구 맞

대결은 역사적, 문화적 배경으로 언제나 

뜨거운 열기를 발산한다.
2014년 영국 신문 가디언이 ‘세계 5대 라

이벌전’으로 꼽았을 정도로 치열하다.
숱한 명승부를 낳은 한일전 중에서도 해

외파를 포함한 A대표팀 ‘1진’ 간의 대결은 

매우 드물었기에 양국 축구팬 입장에선 

성사되기만 해도 ‘대박’이다.
국내 리거들 위주로 양국 대표팀을 구성

하는 동아시아축구연맹(EAFF) E-1 챔피

언십에서의 대결을 제외하면 한국과 일본

이 정예로 맞붙은 건 최근 14년간 한 차례

뿐이다.
2021년 3월 일본 요코하마에서 치러진 평

가전에서 한국이 0-3으로 진 게 유일하다. 

이마저도 한국 축구 최고의 무기인 손흥

민(LAFC)이 부상으로 대표팀에 소집되

지 못한 채 치러졌기에 일부 한국 팬들은 

이 경기에 나선 대표팀을 ‘1군’으로 인정하

지 않는다. 

아시아 최고 메이저 대회인 아시안컵에

서 한일전이 성사된 사례는 더 드물다.
14년 전인 2011 카타르 아시안컵 준결승

에서 맞붙은 게 마지막이었다. 이 경기에

선 한국이 연장전까지 2-2로 승부를 가리

지 못한 뒤 승부차기에서 무릎 꿇었다.
이토록 귀한 한일전이 ‘월드컵 무대’에서 

치러질 수도 있다.
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북중미월

드컵 조 추첨 결과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

는 한국은 멕시코, 남아프리카공화국, 유

럽 플레이오프(PO) 패스D 승리팀과 A조

에 속했다.
모리야스 하지메 감독이 이끄는 일본은 

네덜란드, 튀니지, 유럽 PO 패스B 승자와 

F조에 편성됐다. 

한일전이 펼쳐질 ‘경우의 수’는 많다.
만약 일본이 3위로 조별리그를 통과하면 

A·B·D·E·I조 1위 중 하나와 32강전에서 대

결하기 때문에 한국이 조 1위를 달성하면 

한일전이 열린다.
이 경우 결전지는 멕시코의 축구 성지, 

멕시코시티의 아스테카 스타디움이다.
16강전에서 한일전이 성사될 수도 있다.
한국이 조 2위, 일본이 조 1위로 32강에 

올라 나란히 승전고를 울린다면 16강에서 

만난다. 미국 휴스턴의 NRG 스타디움에

서 8강 진출을 다투게 된다.
한국과 일본이 둘 다 3위로 토너먼트에 

진출하는 경우에도 16강에서 격돌하는 대

진표가 가능하다. 

어떤 경로로든 두 팀이 토너먼트에서 외

나무다리 승부를 펼치게 된다면 전 세계

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끄는 ‘빅매치’가 될 

터다.
이번까지 한국은 11회, 일본은 8회 연속 

월드컵 본선에 진출했고 그간 한 번도 본

선 무대에서 대결한 적이 없다.
한국은 일본과 통산 전적에서 42승 23무 

17패로 앞서지만, 최근 3연패를 기록하는 

등 근래 들어서는 열세를 보인다.
만약 월드컵 무대에서 홍명보호가 모리

야스호에 패한다면, 그야말로 엄청난 후

폭풍이 몰아칠 전망이다. 

 연합뉴스

강지은(SK렌터카·사진)이 마지막 순

간 찾아온 행운에 힘입어 4년 만에 여자 

프로당구 LPBA 정상에 복귀했다.

강지은은 6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

킨텍스 PBA 스타디움에서 열린 

프로당구 2025-2026시즌 8차 

투어 ‘하림 PBA-LPBA 

챔피언십’ LPBA 결

승전에서 김민아

(NH농협카드)

와 풀세트 접전 끝에 세트 점수 4-3(11-9 

11-4 11-1 3-11 9-11 7-11 9-8)으로 승

리했다. 이로써 강지은은 2021-2022

시즌 3차 투어 휴온스 챔피언십 우

승 이후 4년 14일 만에 통산 세 번

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

다. 우승 상금 4000만 원을 

추가한 강지은은 누적 상

금 1억2481만 원으로 ‘1억 

원 클럽’에도 가입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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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로야구 SSG 랜더스와 김재환이 계약기간 2년, 총액 22억 원에 다년계약을 맺었다. 김재섭(왼쪽) 

SSG 랜더스 대표이사와 악수하는 김재환.   SSG 랜더스

월드컵 본선 첫 ‘한·일전’ 기대 만발

북중미 대회 韓 A·日 F조 편성

韓 조 1위·日 3위 땐 32강 대결

韓 조 2위·日 1위로 32강 가면

16강전에서 외나무 다리 결전
4년 만의 女프로당구 정상… 강지은 ‘짜릿’

PBA 

2년 총 22억 계약… “랜더스필드 홈런포 1위… 장타 생산 핵심”

‘24홈런’ 인천 킬러 김재환

SSG랜더스 활약 기대감

지난달 14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남자축구 국가대표 A매치 평가전 대한민국과 볼리비아의 경기. 한국 손흥민(왼쪽)이 후반전에 교체된 뒤 홍명보 감독과 하이파이브하고 있다.   연합뉴스


